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法 없이도 사는 법

최근 차선변경으로 인한 시비 도중 아이들

이 승객으로 탑승한 택시의 기사에게 고성과 

욕설을 한 벤츠 운전자에게 법원이 아동학대 

혐의 유죄를 인정했습니다. 직접 아동에게 욕

설한 경우가 아니라도 ‘정서적 학대’를 인정한 

점에서 의미있는 판결입니다.

B씨는 작년 4월 7세, 6세 두 아들과 함께 경

기 성남시에서 택시를 타고 가던 중 부근 8차

선 도로에서 갑자기 벤츠 차량이 끼어들었고, 

택시가 급정거했습니다. 택시가 갑자기 진로

변경을 했다며 벤츠운전자 A씨가 경적을 크

게 울리며 택시 앞으로 끼어들어 멈추게 한 것

입니다. 그는 기사에게 달려와 고함을 질렀

습니다. ‘이 XXXX야 운전 똑바로 해, X 같은 

놈’이라고 크 소리로 욕설을 했고 택시기사가 

창문에 걸친 A씨의 팔뚝을 밀어내자 “뒤진다, 

손 내려.”하고 고성을 질렸습니다.

뒷좌석에서 두 아들과 함께 있던 B씨는 “아

이가 있으니 그만 하세요.”라고 호소했지만 A

씨는 들은 척도 하지 않은 채 택시기사에게 

“애들 있는데 왜 운전을 X 같이 해.”라며 욕설

을 이어갔습니다. 왕복 8차선 도로 한복판이

어서 내릴 수도 없었던 B씨는 아이들의 귀를 

막아주며 폭언에 노출되지 않게 하려고 애썼

습니다. 2분건 이어지던 고성과 욕설은 견인

차량이 도착하자 A씨가 벤츠차량을 몰고 떠

나면서 그쳤습니다.

부부싸움도 ‘아동학대’ 될 수 있다
-어린이 태운 택시기사에 욕설한 벤츠 운전자, 법원 ‘아동학대’ 인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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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찰은 A씨에 대해 아동복지법 위반(아동

학대), 특정범죄가중처벌법(운전자폭행)등을 

적용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청구했지만 법

원은 사안이 중하다고 보고 정식 재판으로 넘

겼습니다.

1심을 맡은 수원지법 성남지원 김남균 판사

는 지난달 12일 “A씨는 택시기사에게 공포심

을 느끼게 해 도로교통의 안전을 해쳤고, 피해 

어린이들의 정신건강 및 정서적 발달에 해를 

끼쳤다.”며 벌금 300만원의 유죄 판결을 선고

했습니다. B씨를 대리한 법률구조공단 조수

아 변호사는 ‘아동에 대한 직접적인 폭언 뿐 

아니라 아동이 들을 수 있는 장소에서 이뤄진 

간접적 폭언도 아동학대가 될 수 있다는 판결’

이라고 합니다.

◇ 아동에 대한 ‘간접 폭언’도 아동학대...  

“부부싸움도 조심해야”

아동에 대한 욕설이 아동학대(정서적 학대)

로 인정된 사례는 여럿 있습니다. 2021년 서

울중앙지법은 놀이터에서 노는 아이들에게 

욕설하고 행패를 부린 50대 남성에게 아동학

대 혐의를 인정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습

니다. 숙제 안한 학생에게 ‘개xx’라고 욕설한 

학원장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

고된 사건도 있었습니다.

이번 사건은 아동에 대한 욕설이 아닌데도 

아동학대가 인정됐습니다. A씨가 해당 장소

에 아이가 있다는 것을 알고도 욕설을 했기 

때문입니다. 부모인 B씨가 “아이가 있으니까 

그만 해주세요.”라고 수차례 부탁했는데도 A

씨가 욕설과 고성을 이어 갔고, 이로 인해 아

이들이 악몽을 꾸는 등의 트라우마를 겪었습

니다.

이 같은 ‘간접적 폭언’ 아동학대는 의외로 

종종 발생한다고 합니다. 특히 문제되는 상황

이 아이 앞에서 부모가 싸우는 경우입니다. 

부부가 몸싸움까지 하며 심하게 다툰 사안에

서 아이가 경찰에 신고 했는데 경찰이 부부에

게 아동학대 혐의 적용을 검토중인 사건도 있

다고 합니다. 범죄피해자 국선전담 곽아량 변

호사는 ‘아이가 보는 앞에서 부부가 여러 차례 

몸싸움을 하고 아이가 신고한 것도 여러 번이

어서 단순 가정폭력이 아니라 아이에 대한 정

서적 학대로 본 것’이라고 합니다. 아이에 대

한 직접 욕설이 아니라도 정신건강이나 정서

적 발달에 해를 끼치면 아동학대가 될 수 있다

는 것입니다.

이번 사건은 2019년 ‘제주 카니발 사건’과 

비교하면 아동학대를 다루는 수사기관의 태

도가 달라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‘제주 카

니발 사건’은 2019년 7월 제주에서 카니발을 

몰던 가해자가 차선 변경 시비 끝에 피해자의 

차량을 멈춰 세운 뒤 차량 뒷좌석에서 피해자 

자녀(당시 5세, 8세)가 지켜보는 가운데 차량 

운전자를 폭행한 사건입니다. 가해자는 1심에

서 징역 1년 6개월,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

받았지만 당시만 해도 특가법(운전자상해죄)

만 적용됐고 아동학대죄는 적용되지 않았습

니다. ‘정서적 학대’의 인정 범위가 넓어지는 

추세인 만큼 법조계에서는 ‘벤츠 사건’과 같은 

사례가 많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.

(출처/조선일보)


